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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고민된다면?…송지효가 소개한 녹차 활용법

등록 2026.05.24 00:01:00

[서울=뉴시스] 배우 송지효(44)가 녹차를 활용한 '부기차' 레시피를 선보였다. (사진=송지효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

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배우 송지효(44)가 녹차를 활용한 '부기차' 레시피를 선보였다.

지난 21일 송지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담샵 막내 송지효 씨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송지효는 메이크업숍 일일 아르바이트에 도전했고, 개그우먼 송은이와 김숙은 손님으로 방문했다. 이날 송은이는 송

지효에게 직접 만든 '부기차'를 주문했다. 

이에 송지효는 "부기를 빼기 위해 녹차에 시럽을 넣어 만든 음료"라며 "송은이는 시럽을 빼달라고 해서 녹차만 제공한다"고 설

명했다.

온라인에서는 한때 부기 관리 음료로 알려진 '아이돌 물'이 유행하기도 했다. 녹차 티백에 설탕과 레몬 등을 넣어 만든 이 음료

는 녹차의 카테킨과 카페인 성분에 주목한 레시피다. 

이성근 약사는 유튜브 채널 '리틀약사'를 통해 녹차에 레몬을 함께 넣어 마시면 건강상 이점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각종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차 속 카테킨은 지방 생성과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카페인은 집중력 향상에 도



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레몬에는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녹차와 함께 섭취할 경우 시너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레몬 특유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레몬이나 레몬즙을 과도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

다. 이 약사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기보다는 녹차 본연의 맛을 즐기거나 프락토올리고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

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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